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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이슈와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련 논문 488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건수과 학술지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토픽모델링과 단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07년까

지 논문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한 후 2019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과학, 

복합학, 공학, 예술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과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는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등 6개로 분류되었다. 넷째, 최근 들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단어네트워크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key issues and the direction for digital divide research in 

South Korea. Based on the 488 KCI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3 and 2020, the authors 

analyzed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articles per year and the subject areas of journals. Furthermore, 

the topic modelling and keyword network anlaysi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subjects of research.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ble trend for a while after the 

number of articles had increased by the year of 2007, and then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since 

2019. Second, digital divid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social science, 

multidiscipline, and engineering. Third, the six subject areas were identified which are ‘digital divide 

among regions’, ‘digital divid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echnical environment of digital divide’, 

‘divide from information use and its consequenc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f digital divide’, 

and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areas of ‘divide from information use 

and its consequence’ and ‘technical environment of digital divide’ have attracted attention recently.

KEYWORDS :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 Topic Modelling,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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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9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행정과 산업활동 등에 활용하면서 사회 전반

의 업무 효율성과 생활의 편의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정보화사회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이처

럼 정보가 기존의 자본이나 노동 못지않은 핵심 자원이 되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에서의 차이에 의한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사회

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로 당면한 IMF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다(서진완, 이미루, 허진희, 2013).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세계 최초의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3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농어촌벽지까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치, 전 국민 

대상의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이후 역대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현재 국민들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보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역설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는 이미 해소된 듯하여, 국민들의 정보화역량을 

제고하는 수단인 정보화교육 관련 정부 예산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김나정, 2020)하는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핵심 정책 의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다시 핵심 정책의제로 

부상시켰다.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시행한 결과, 비대면에 의한 접촉인 이른바 

언택트(untact) 생활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적 불이익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격상되었다. 

주민들은 도서관과 주민이용시설, 복지관 등을 통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서로 도와주며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러한 시설의 폐쇄 혹은 

관련 프로그램의 중단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물리적, 동기적, 기술적, 이용적 접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한층 악화시키게 된 것이다(van Dijk, 2020). 그리하여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맞아, 디지털 전환이 전면적,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이 편의재가 

아니라 필수재로 되고, 디지털화된 삶이 ‘새로운 규범’이 되는 현실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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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한 시기이나 국내에서 수행된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

격차 연구의 동향을 토픽모델링과 단어 네트워크 분석 등의 계량서지적 분석 기법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의 

주요 이슈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디지털 정보격차

가. 디지털 정보격차의 개념 및 관점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용어와 관련 연구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95년이다. 이 해에 미국의 여러 

신문에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해에 발표된 미국 

통신정보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정책 보고서 

“Falling through the Net"의 데이터가 디지털 정보격차의 존재를 사실로 입증하였다(van Dijk, 2020). 

그 이후 디지털 정보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정책과 학문의 영역에서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초기에 디지털 정보격차의 개념은 주로 컴퓨터나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기기나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정책도 

컴퓨터의 보급이나 통신망의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가구는 물론 개인별로도 

보급되고, 농어촌에까지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용의 질적 수준, 나아가 이용 결과에 있어서의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복합, 다원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기

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디지털 정보격차를 여러 수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는데, 정보기기나 망에 대한 접근에서의 제1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first-level digital 

divide), 디지털 정보의 활용 역량과 수준에서의 차이를 제2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 정보 

활용의 영향, 결과로 인한 성과와 혜택에서의 차이를 제3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third-level 

digital divide)로 부르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90% 내외를 

보이면서, 연구자들은 제3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Ragnedda, 2017; van Deursen & Helsper, 2015).

이렇듯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디지털 정보격차를 지칭하는 용어도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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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으나, 이 용어가 디지털 정보격차의 복합, 

다원적 측면을 경시하고 주로 접근과 비접근이라는 이분법적 현상으로만 디지털 정보격차를 이해

하고 있으며, 기기나 망 등 기술적 수단의 제공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

(Selwyn, 2004, 345)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 외에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디지털 공정(digital equity) 등의 용어들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한데 대개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

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정현, 2020; Andreasson et al., 2015; van Dijk, 2020). 경제적 

관점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의 발현이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해 방해, 

지연됨으로써 경제성장과 혁신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가별 인터넷 접속률과 혁신 

및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세계은행의 보고서(World Bank, 2016)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으며, 90년대 말과 2천년대 초반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서자’며 세계에서 컴퓨

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1천만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그 밑바탕에는 후술하는 사회적 관점과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관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는 다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elwyn(2004)은 90년대 중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담론이 등장한 

배경으로 당시 강력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던 이른바 중도좌파 정부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악화시킬 위험성과 그 반대로 완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요인과 정책 대상

디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접근격차 즉 제1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던 초기에는 주로 성, 연령, 인종, 학력, 소득,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사회

경제적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정보 활용 역량과 활용 수준, 정보 활용의 결과에

서의 격차 즉, 제2차 및 제3차적 수준의 디지털 정보격차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영향요인으로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도 이용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태도,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 성격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가족 구성과 주변의 

압력,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요인, 그리고 정보기기나 서비스의 설계, 코드와 

관련된 기술적 요인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정현, 2021; 고정현, 박선주, 2020; de Haan, 2004; 

Scheerder et al., 2017; van Dijk, 2020).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2002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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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근거법이었으나 2009년 이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흡수통합되었으며, 현재는 지능

정보화기본법이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13항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정보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에서의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법 46~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농어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개념과 관점 

그리고 영향요인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농어민,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목되고 있다.

2.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연구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형준, 명승환(2016)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문헌정보학, 행정학, 정책학 등 10년 

이상 활동한 등재후보지 이상의 7개 학회지의 디지털 정보격차 논문 56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연구 방법,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 활용, 분석단위, 연구주제, 디지털 

정보격차 발생요인, 디지털 정보격차 접근방식, 디지털 정보격차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은 동일하며,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분석단위는 개인 단위가 많았고 

연구주제로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실태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였고, 

디지털 정보격차 발생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디지털 정보격차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책에 의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에 기반

하고 있었고, 디지털 정보격차 유형에 있어서는 접근격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으로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의 비중이 높거나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다가 그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이들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접근 격차 중심으로,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진행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성신, 강보라, 이세나(2019)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수집한 2000년~2019년

까지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지 논문 123편과 사회과학분야의 15개지 논문 1,347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정보

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과 최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

이 많은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

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에는 일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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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비해 소외계층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서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모바일 기기로 인한 스마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백송이 외(2020)는 Web of Science(WoS)을 통해 2000년~2019년까지 디지털 포용성

(digital inclusion)을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해외 논문 1,082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사회담론(social discourse)’, ‘기술의 영향력(influence of 

technology)’, ‘디지털 활용능력(digital literacy)’, ‘학습장소(learning space)’ 등의 10개 이슈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면 첫째는 사회담론으로 디지털 포용성에 관한 

주제이며, 둘째는 디지털 격차와 접근성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이슈이고, 셋째는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및 ICT 활용능력에 관한 이슈이다. 그리고 개별 이슈 중에서는 ‘사회담론’, 

‘기술의 영향력’, ‘디지털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동향에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2014년까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2019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문헌정보학을 중심에 두고 일반 사회과학분야와의 비교분석에 주안점

을 두어서 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Ⅲ. 연구방법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한 연구 동향의 분석을 위해 관련 논문 데이터 수집 후, 출판연도 및 

학술지 분석, 토픽모델링 및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그림 1> 참조), 각 단계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데이터 수집

2단계: 데이터 전처리

3단계: 데이터 분석

￭ KCI 논문 검색(검색어: ‘정보격차’,‘디지털디바이드’,‘디지털격차’,‘정보불평등’,‘정보빈곤’,

‘정보소외’,‘정보취약’) 및 서지정보 다운로드

￭ KCI OPEN API를 활용한 논문 초록 수집

￭논문 필터링(중복, 초록 누락, 연관성 결여 논문 제거)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저자 키워드를 활용한 복합명사 처리)

￭유의어 통제 및 불용어 제거

￭연도별 및 학술지 분석

￭토픽모델링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제 분석

￭연도에 따른 주제별 논문 건수 변화 분석

<그림 1> 연구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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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한 키워드인 ‘정보격차’, ‘디지털디바이드’, ‘디지털격차’, ‘정보불평등’, ‘정

보빈곤’, ‘정보소외’, ‘정보취약’ 등 총 7개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부가적으

로 KCI Open API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로 제시된 논문들에 대한 초록을 수집하였다. 전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별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성이 낮은 논문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총 488건으로 나타났다. 

2.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 488건에 대한 출판연도 및 학술지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주제 

식별을 위한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헌에 내재된 주제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 추론 모델(박

자현, 송민, 2013)로서, 문헌과 단어들로 구성된 행렬을 통해 문헌 집단에 숨겨진 주제와 단어의 

출현확률을 추정하는 기법이다(Blei, 2012). LDA는 토픽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서로 

다른 주제를 나타내는 각각의 문헌은 사용하는 단어의 분포가 다르며, 이때 특정 문헌이 갖는 

잠재적 주제와 특정 단어가 어떤 잠재적 주제에 속할 가능성은 디리슐레(Dirichlet)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Blei et al., 2003). 이러한 LDA 토픽모델링은 문헌에 출현한 단어들의 확률분포

를 계산하고, 관련 단어들의 군집을 통해 토픽 즉, 주제를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정유경, 2020). 

특히 토픽모델링은 통계적 추론을 통해 연구주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종도, 2019). 

본 LDA 토픽모델링은 분석 대상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Python의 Mecab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명사를 추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합명사가 적절히 추출되도록 형태소 분석기 사전에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등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정제작업 즉, 유의어 통제, 고빈도 및 저빈도 단어, 기능어, 

지명 등의 불용어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명사는 총 1,935개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 대해 각 토픽에 속한 단어들

의 유사성에 기초한 주제 응집도(topic coherence)와 해석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토픽

(topic) 개수를 결정하였다. 선정된 토픽에 대한 주제명 부여를 위해, 토픽 모델링 결과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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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상위 10개 단어를 확인하였다. 

구분 사례 정제 방식

유의어

노년층, 고령층, 고령자, 어르신, 시니어 등 노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민여성 등 다문화

저소득계층, 빈곤층 저소득층

스마트폰, 휴대폰, 휴대전화, 이동전화, 모바일기기 모바일

정보이용능력, 디지털이용능력, 디지털활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 정보화역량, 

ICT이용역량
정보활용능력

정보화교육기관, 정보교육, 미디어교육 정보화교육

디지털포용성 디지털포용

정보화시범마을 정보화마을

불용어

고유명사(예, 한국, 영국, 경기도 등의 지명, 국가명)

삭제

검색어로 사용된 단어(예, 정보격차, 정보취약)

고빈도어(예, 제안, 연구, 결과)

글자 수 2개 미만

2회 미만 출현 저빈도어(예, 틈새시장, 이슬람)

한글자 단어(예, 것, 점, 값)

<표 1> 데이터 정제작업 예시 

적절한 주제명 부여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으로 주제별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로는 먼저, 개별 논문에서 출현하는 고유 단어를 추출한 후, 주제별로 출현 빈도가 

상위 10%인 단어 즉, ‘핵심 단어’를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단어와 같은 논문에서 함께 출현한 

단어 간의 동시출현 관계를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동시출현 빈도가 상위 10%인 동시출현 단어 

쌍을 바탕으로 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단어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성 지표 가운데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링크 수에 기초하여 영향력 크기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표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명을 부여한 후, 주제 간 관련

성을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출판연도에 따른 주제별 논문 건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출판연도 및 학술지 분석

출판연도에 따른 논문 건수를 살펴본 결과(<그림 2> 참조), 200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2007년

에 37편을 기록한 이래,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10년 동안 20편에서 35편을 오르내리며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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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 관련 논문 건수가 꾸준히 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58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출판연도별 논문 건수

다음으로 출판연도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KCI 주제 분야 분포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먼저 KCI 대분류 기준으로 약 65.6%(320건)가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합학 19.3%(94건), 공학 7.0%(34건), 예술체육학 6.5%(29건), 인문학 1.2%(6건), 

자연과학 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도되고 있지

만, 복합학을 비롯한 공학, 예술체육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최근의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 역시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인 것으

로 드러났다. 한편, KCI의 대분류 가운데 농수해양학과 의약학 분야에서만 관련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가운데 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KCI 중분류를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는 사회과학일반(77건, 15.8%), 정책학(43건, 8.8%), 교육학(38건, 7.8%), 행정학(29건, 6.0%)이 

있었으며, 복합학에서는 문헌정보학(49건, 10.0%)과 과학기술학(24건, 5.0%)이 있었다. 이 밖에 

예술체육학에서 디자인 분야가 5.1%(25건)에 해당하는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연구되지만, 특히 문헌정보학, 정책학, 교육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학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최근의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 역시 과학기

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일반, 정책학 그리고 디자인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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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2003-

2005

2006-

2008

2009-

2011

2012-

2014

2015-

2017

2018-

2020
계

공학

공학일반 0 1 2 0 4 2 9

의공학 0 0 0 1 1 0 2

전자/정보통신공학 1 2 3 2 1 2 11

컴퓨터학 0 4 0 3 5 0 12

계 1 7 5 6 11 4 34

복합학

감성과학 0 0 1 0 0 0 1

과학기술학 0 0 1 4 6 13 24

기술정책 0 0 0 1 1 1 3

문헌정보학 5 14 5 7 5 13 49

여성학 0 0 0 0 1 0 1

학제간연구 0 1 1 4 7 3 16

계 5 15 8 16 20 30 94

사회과학

경영학 1 1 2 2 2 2 10

경제학 3 1 1 2 3 1 11

관광학 0 0 1 0 0 0 1

교육학 6 9 11 2 4 6 38

국제/지역개발 0 0 0 1 0 0 1

기타사회과학 0 3 0 0 0 1 4

무역학 0 1 3 1 1 0 6

법학 0 4 7 3 3 4 21

사회과학일반 1 16 18 12 11 19 77

사회복지학 3 2 2 1 0 4 12

사회학 2 0 5 1 2 4 14

신문방송학 4 3 12 5 6 7 37

정책학 6 9 5 5 6 12 43

정치외교학 1 0 3 1 0 0 5

지리학 1 0 1 1 2 1 6

지역학 1 1 0 1 0 2 5

행정학 3 7 2 6 5 6 29

계 32 57 73 44 45 69 320

예술체육학

디자인 0 4 4 7 2 8 25

미술 0 0 1 1 1 0 3

예술일반 0 1 0 0 0 0 1

계 0 5 5 8 3 8 29

인문학

기독교신학 0 0 0 0 0 1 1

기타인문학 0 0 0 2 0 1 3

일본어와문학 1 0 0 1 0 0 2

계 1 0 0 3 0 2 6

자연과학

자연과학일반 0 2 0 0 0 0 2

통계학 0 1 0 0 0 2 3

계 0 3 0 0 0 2 5

합계 39 87 91 77 79 115 488

<표 2> 출판연도별 게재 학술지 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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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 488개의 논문 가운데 5건 이상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39건, 8.0%), 정보화정책(24건, 4.9%), 디지털융복합연구(23건, 4.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7건, 3.5%), 한국문헌정보학회지(14건, 2.9%), 한국언론학보(10건, 

2.0%), 한국비블리아학회지(10건, 2.0%) 등의 순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중분류 학술지 논문 건수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39

사회과학 정책학 정보화정책 24

복합학 과학기술학 디지털융복합연구 23

복합학 문헌정보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7

복합학 문헌정보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한국언론학보 10

복합학 문헌정보학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

예술체육학 디자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7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재활복지 7

예술체육학 디자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7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연구 6

복합학 학제간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

사회과학 교육학 정보교육학회논문지 6

사회과학 정책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6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사회과학 행정학 한국자치행정학보 5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한국방송학보 5

복합학 학제간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5

사회과학 무역학 e-비즈니스연구 5

사회과학 사회학 정보사회와 미디어 5

사회과학 정책학 한국정책학회보 5

<표 3> 논문 5건 이상 게재 주요 학술지

2. 주제분석

가. 토픽 수 및 논문 분포

488개의 논문에서 정제된 1,935개의 명사에 대하여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통해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토픽 수 선정을 위하여 토픽 응집도를 

살펴보았으며(<그림 3> 참조), 그 결과, 토픽이 6~8개일 때 응집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집도와 해석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토픽 수를 6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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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픽 응집도

단일 논문에 할당되는 토픽의 수가 하나 이상일 수 있으나,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토픽으로 

논문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Topic 3에 가장 많은 논문(24.4%, 119건)이 

포함되었으며, Topic 1에는 가장 적은 수의 논문(9.0%, 44건)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논문 건수
44

(9.02%)

61

(12.5%)

119

(24.38%)

97

(19.88%)

84

(17.21%)

83

(17.01%)

<표 4> 토픽별 논문 건수 분포 

나. 주제 식별 

적절한 주제 파악을 위해 토픽모델링 결과로 추출된 토픽별 상위 10개 단어(<표 5> 참조)와 

더불어 주제별 출현 빈도 기준 상위 10% 단어를 활용하여 생성한 단어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다. 

단어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단어를 식별하였다. 

구분 토픽 명 대표단어

Topic 1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지역, 사업, 평가, 정보화마을, 정책, 효과, 주민, 마을, 격차, 금융

Topic 2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교육, 장애인, 디지털, 사회, 변화, 정보화,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술, 필요

Topic 3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인터넷, 서비스, 교육, 노인, 모바일, 웹접근성, 방법, 제공, 디자인, 콘텐츠

Topic 4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영향, 인터넷, 참여, 능력, 효과, 모바일, 사회, 요인, 정보활용, 활동

Topic 5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정보화, 도시, 사회, 서비스, 유비쿼터스, 정책, 정부, 통신, 지역, 해소

Topic 6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노인, 수준, 정보화, 영향, 집단, 디지털, 요인, 차이, 연령, 격차

<표 5> 토픽모델링 결과 대표단어

Topic 1과 2에 대한 대표단어와 단어 네트워크(<그림 4> 및 <표 6> 참조)를 살펴본 결과, Topic 1은 

‘지역’, ‘사업’, ‘평가’, ‘정보화마을’, ‘정책’, ‘주민’, ‘마을’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보화마을’, 

‘주민’, ‘마을’, ‘정책’, ‘효과’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서는 정보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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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고려하여 주제명

을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로 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 성과평가 연구를 실시한 

정우열, 손능수(2007)와 이홍재, 유소영, 차용진(2014)의 연구가 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ic 2는 ‘교육’, ‘장애인’, ‘정보화’,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술’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정보화’, ‘기술’, ‘장애인’, ‘인터넷’, ‘교육’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여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로 

주제명을 부여하였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거나(강윤주, 나운환, 

200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나운환, 2018)가 이 분야에 포함된다.

Topic 1: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Topic 2: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그림 4> Topic 1과 2의 주요 단어 네트워크

Topic 1 Topic 2

단어 연결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정보화마을 0.462 정보화 0.462

주민 0.462 기술 0.462

마을 0.385 장애인 0.308

정책 0.385 인터넷 0.308

효과 0.385 교육 0.231

활성 0.385 지원 0.154

운영 0.308 변화 0.154

방법 0.308 개발 0.154

사업 0.308 과정 0.154

사회 0.308 디지털 0.154

<표 6> Topic 1과 2의 주요 단어 연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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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opic 3과 4에 대한 대표단어와 단어 네트워크(<그림 5> 및 <표 7> 참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opic 3은 ‘인터넷’, ‘웹접근성’, ‘방법’, ‘디자인’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방법’, ‘인터

넷’, ‘서비스’, ‘제공’, ‘접근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접근성과 방법, 디

자인 등 기술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으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홍순구 외(2011)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기술적 환경으로서 웹 접근성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서혜

옥, 김보현(2019)은 휠체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하여 키오스크(무인단말기) 가이드라인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opic 4는 ‘정보활용’, ‘활동’, ‘영향’, ‘참여’, ‘효과’ 등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 ‘정책’, 

‘참여’, ‘능력’, ‘수준’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용

이 대중화되면서 앞서 본 2차 수준(활용), 3차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결과, 영향)가 연구의 초점

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로 주제명을 정하였

다. 이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손승혜, 최윤정, 황하성(2011)은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초기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채택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신승윤, 엄석진(2019)은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를 하였다.

Topic 3: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Topic 4: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그림 5> Topic 3과 4의 주요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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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Topic 4

단어 연결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방법 0.643 요인 0.462

인터넷 0.571 정책 0.385

서비스 0.429 참여 0.308

제공 0.286 능력 0.231

접근성 0.214 수준 0.231

노인 0.143 활동 0.154

개선 0.143 자료 0.154

목적 0.071 디지털 0.077

조사 0.071 정보활용 0.077

정보취약계층 0.071 교육 0.077

<표 7> Topic 3과 4의 주요 단어 연결중심성

끝으로 Topic 5와 6에 대한 대표단어와 단어 네트워크(<그림 6> 및 <표 8> 참조)를 조사하였다. 

Topic 5는 ‘정보화’, ‘도시’, ‘유비쿼터스’, ‘정책’, ‘정부’ 등의 단어로 구성되고, ‘정책’, ‘국가’, ‘사회’, 

‘정보화’, ‘방법’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본 

결과, 법․제도적 측면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해당 토픽에 대한 주제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의 변화 흐름에 관해 분석한 서진완, 이미루, 허진희(2013)의 연구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

를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인 보편적 서비스가 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지니는 의의에 관해 분석한 

김경태(2010)의 연구가 이 주제 영역에 포함된다.

Topic 5: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Topic 6: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그림 6> Topic 5와 6의 주요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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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6은 ‘노인’, ‘연령’, ‘정보화’, ‘수준’, ‘차이’, ‘격차’ 등을 주요 단어로 하고 있고, ‘노인’, 

‘정책’, ‘정보화’, ‘연령’, ‘사회’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영역은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로 주제를 부여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김봉섭, 김정미(2009)는 정보기술모

형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황현정, 황용석(2017)은 노인 가구구성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노인 집단 내 디지털 정보격차

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Topic 5 Topic 6

단어 연결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정책 0.615 노인 0.533

국가 0.615 정책 0.467

사회 0.538 정보화 0.333

정보화 0.538 연령 0.267

방법 0.462 사회 0.267

정부 0.365 조사 0.267

해소 0.231 요인 0.2

발전 0.231 경제 0.133

디지털 0.154 소득 0.133

기반 0.077 정보활용 0.067

<표 8> Topic 5와 6의 주요 단어 연결중심성

다. 주제 간 관련성 

위 6개 주제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별 단어의 확률분포를 활용하여 헬링거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그림 7> 참조). 헬링거 거리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주제별 

거리가 가까워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와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그리고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과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와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주제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보취약집단 중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능력과 활용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 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이므로,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노인 집단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주제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주제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주제의 관련성이 

높은 것은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 기기나 서비스의 설계, 디자인 등 기술적 측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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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접근성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7> 주제 간 관련성

라. 출판연도에 따른 주제별 논문 건수

전체적으로 6개의 주제 분야에서 연도별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참조). 먼저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분야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서 활발

하게 연구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서진완, 이미

루, 허진희, 2013)되면서 정보접근에 있어서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다른 주제들보다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2007년에 장애인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

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었으며, 또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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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제별 논문 건수 변화

2010년대 들어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감소 혹은 주춤한 것과 반대로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다가 2017년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되고,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연구가 정책과 사회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분야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를 낳는 요인으로, 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이나 이용동기 등의 심리적 요인, 이용능력 요인

에 못지않게 기기나 서비스의 설계와 디자인 등 기술적 환경이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분야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화

가 진전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의 초점이 정보접근에서 정보 활용, 그리고 정보 활용으로 인한 

영향(결과)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전체 국민들의 90% 이상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정도로 디지털 정보생활이 일상화되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 활용 능력과 정보의 질적 활용 그리고 정보 활용으로 인한 영향 혹은 결과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의 경우, 2010년경에 빈번한 연구가 이루어지

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서진완, 이미루, 허진희, 2013), 그리고 현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의 발표 

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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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인용색인(KCI)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년 동안의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논문 488건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논문 건수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37편을 기록한 이래,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20편에서 35편을 오르내리다가 2020년에 

역대 최고인 58편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09년에 아이폰이 국내 처음 도입되면서 

2010년대에는 기존의 PC 관련 디지털 정보격차는 완화되고, 모바일 디지털 정보격차가 이슈가 

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2008년부터 10년간 연구가 양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인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개별법의 폐지 등 디지털 정보격차 거버넌스

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정부의 관심 저하와 정책의 축소(서진완, 이미루, 허진희, 2013)가 진행되고,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 저

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논문 건수가 증가하다가 2020년에 접어들

면서 급증한 것은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년)’(정보통신전략

위원회, 2018)을 통해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의지를 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정보격차가 핵심적인 공공의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급기야 2020년 6월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이 

발표되는 등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주제가 공공성이 강한 주제이어서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한 연구의 양적 

동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CI 대분류 기준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논문의 약  2/3(65.6%)가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에 게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학(19.3%), 공학(7.0%), 예술체육학(6.5%)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그리고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사회과학 일반(15.8%), 문헌정보학(10.0%), 정책학(8.8%), 교육학

(7.8%), 행정학(6.0%), 디자인 분야(5.1%), 과학기술학(5.0%)의 순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논문이 출판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연구 주제가 사회과학과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해당 연구 주제가 사회적 문제이면서도 기술적인 문제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체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이 많은 것은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이용 행태 연구 등이 문헌정보학의 주요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별 대표단어와 연결중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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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6개 토픽의 주제명을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로 설정하였다. 이를 다시 3개 범주로 나눈다면, 지역과 

장애인, 노인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적 환경과 법․

제도적 환경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둘러싼 ‘환경’,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은 제2수준과 제3수준

의 디지털 정보격차 즉 디지털 정보격차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제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와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그리고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과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간의 관련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와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주제의 관련성이 높은 것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노인이 일반국민에 비해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

과 활용 수준에서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이라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의 결과가 이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주제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주제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주제의 관련성이 높은 것은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유저 인터페이스 등 기기나 서비스의 설계, 디자인 등 기술적 측면이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 접근성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별 논문 건수 추이를 보면,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는 

감소 혹은 정체 양상을 보이는 반면,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관련 주제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한 주제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에 있어서는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 환경으로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기술적 환경, 디지털 정보격차의 수준으로

는 제2차, 3차적 수준에 해당하는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영향에 관한 주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주제 중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주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주제(cold topic), 정보 활용과 영향 그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는 상대적으로 뜨는 주제(hot topic)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해외의 디지털 포용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백송이 외(2020)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해외에서는 사회 담론이나 기술의 영향력, 디지털 포용성과 사회 평등, 디지털 사회요소 등 기술의 

사회적 맥락이나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주제로 포착되는 데 비해, 국내 연구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관심들은 토픽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격차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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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심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Helsper, 2008; van Dijk, 2020)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이며(Selwyn, 2004), 디지털 

포용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Cheang, 

Lei, 2015)이라는 지적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연구들은 디지털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등 

정보기술과 사회의 관계들에 관한 연구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는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 구체적

으로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개별법의 제정, 가칭 디지털 포용에 관한 법률의 신설과 가칭 

디지털 포용위원회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한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해외의 연구동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점과 분석 대상 자료 

유형으로 학위논문이나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의 연구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연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 유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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